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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미래형 경비체계로 전환 추진

- 불법조업 외국어선 감시·단속에 적극 드론 활용 -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한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우리해역의 

광역 감시･통제 능력 강화를 위해 함정탑재 무인헬기, 감시위성 등 다양한 

첨단감시체계를 도입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첨단무인장비를 활용한 미래형 경비체계 전환의 첫 단계로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감행하는 외국어선의 효율적 감시･단속체계 

고도화를 위해 2021년 최초로 대형함 7척에 도입한 무인헬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기상여건이 나쁜 해상에서 운용이 가능한 해양경찰 

무인헬기는 주･야간 감시가 가능한 임무장비가 탑재되어 있어, 함정의 

경비활동 영역을 ‘해상’에서 ‘해양공간(해상+공역)’으로 확대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형함의 제한된 감시범위를 고성능 드론(약 2억원)으로 크게 

확장할 수 있어 비용효과가 매우 우수하며, 현장의 생생한 영상정보를 

육상 상황실로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여, 정확한 현장상황 판단과 지휘가 

가능하다는게 장점이다.



현재 성어기인 서해상 조업 외국어선의 감시 및 불법조업 단속에 적극 

활용한 결과, 대형함이 1km 이내로 근접 접근하여 촬영할 필요 없이 

약 20km 원거리에서 어선의 선명 및 조업장면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어 

불법조업 여부 식별범위가 약 20배 확대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해양경찰청은 함정탑재 무인헬기 시범 운용 결과 해양주권 수호활동 및 

대형해양 재난사고에 큰 도움이 됨을 확인하고, 헬기갑판을 가진 모든 

대형함과 경찰서에 해상용 드론을 추가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우리해역의 해양주권 수호와 해양안전을 보장

하기 위해 첨단 유･무인 복합장비를 활용한 미래형 경비체계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국가연구개발(R/D) 기획연구･사업 등을 

통해 해양특성에 적합한 고성능 경비세력이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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